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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과학기술분야의 국내학술논문 및 회의자료, 해외학술논문의 한국인 저자가 기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기관, 학술지의 유일한 개체를 식별하여 고유 식별자를 부여한 식별 연계 데이터의 집합으로 2011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문헌정보학 분야 5개 대표학회지의 

19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공저 패턴, 저자 및 기관별 논문 생산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search tren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in Korea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authority data which has been constructed by KISTI. The authority 

data is a set of data given a unique identifier to identify a unique object for the authors, affiliations 
and journal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paper that published in Korea or written by 
Korean authors. We examined collaborating patterns, authors and institutional productivity through 

analyzing the 5 domestic LIS journals published from 1997 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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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의 축적, 분석, 및 공유의 수단으로 활용

되는 학술논문, 특허, 보고서 등 학술연구 활동

의 결과물들이 최근에는 특정 주제 및 학문 분야

의 지적 구조나 연구동향 혹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보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와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학술커뮤니케이션이 활성

화되면서 학술활동의 결과물들이 활발하게 발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특정 연

구 분야의 학문동향과 기술예측에 사용되고, 이

를 통하여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

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에 연구동향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학문의 수준 및 특성

을 발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다

양한 형태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학술논

문, 회의자료, 학위논문 등의 학술정보를 계량

화하거나 학술정보의 인물, 주제어간의 관계정

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적구조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

구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연구범위가 넓어지면서 학술

활동의 결과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에 계량정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문

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려는 노력

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대

표학술지라 할 수 있는 정보관리연구, 정보관

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한국비블리아(이

상 가나다순) 등 5개의 학술지에서 1997년부터 

2013년도1)까지 17년간 게재된 논문 3,904편을 

대상으로 논문에 기술된 1,593명의 식별 저자, 

657개의 소속기관에 대한 계량적 분석으로 통

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

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이하 KISTI)의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소속기관, 학술지명의 유

일 개체를 식별하여 식별데이터를 구축한 과학

기술 전거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과학기술 전거

데이터에는 문헌정보학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기

술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식별정보가 구축

되어 있으며, 해방이후 현재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를 기

반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논문 발표 

추이와 저자와 기관의 논문 생산성을 분석하고 

공저 패턴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기관을 분

석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5개 학술

지에 투고한 저자를 대상으로 타 분야 학술지

에 대한 논문 생산성을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와 타 분야와의 관련성 및 학제성을 유추

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방법은 기존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유형을 계량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으

로 구분하여 그 사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1) 정보관리연구는 2013년도에는 출판하지 않아서 2012년도까지 발표된 논문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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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전거데이터의 개요와 구축절차, 구축

현황 및 사례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국내 문헌

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항을 논문 생산성과 다학

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특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동향 분석에 따른 고려 및 제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STI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과학기

술분야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기관, 학술

지 이름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소급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도 현재 2014년도 출판 

논문 및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식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전거데이터 구축 작업이 완료된 1997

년부터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 학술논문의 유형은 동 기간 

동안 발표된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회의자료는 제외하였

다. 단 국내에서 출판되었더라도 영문으로 작

성된 논문은 분석 대상 논문에 포함하였다. 

셋째, 소속기관이 두 개 이상인 저자에 대해

서는 첫 번째에 기술된 저자 소속기관만을 대상

으로 처리하였다. 

넷째, 타 분야 연구자는 가장 최신년도에 발

표한 논문의 저자 소속기관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정보센터, 자료실, 출판사, 문헌정보 관

련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 아닌 자 

혹은 타 분야 학술지 활동이 많은 자로 정의하였

다. 타 분야 학술지는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

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한국비블리아 이외의 

학술지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저자 순위는 KISTI 논

문 메타데이터에 기술된 저자의 순서에 근거하

였으며, 주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의 구분

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유형을 크게 학술

정보의 계량화를 통한 연구동향 분석과 저자, 

주제어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적구조 

및 연구동향 분석으로 나누었다. 

2.1 학술정보 계량화를 통한 연구동향 분석

학술정보 계량화를 통한 연구동향 분석은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오세훈(2005), 조인숙(2007), 송정숙

(2010), 정재영(2011), 예상준(2011), 이종욱, 

양기덕(2011) 등이 있다. 오세훈(2005)은 1946

년부터 2004년까지 약 60년간 발표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논문 총 2,571편을 대상으로 문헌

정보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논문에 인용된 해

외 문헌의 주제, 인용시기별 분포, 반감기를 조

사하여 타 학문과의 관련성을 추적하였다. 논

문의 주제와 간행시기별 분포를 조사하여 이루

어진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주제가 출현하고 쇠퇴하

며,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가 상관성이 있음

을 밝혔으며 피인용 해외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인용 시기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주

장하였다. 특히 1995∼2004년간 논문 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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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0년간의 논문 생산성을 능가하고 1970년 

학회지의 출현 직전의 논문 생산성(14.8%)을 

능가하는데 30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관체제의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도서관운영, 

자료조직, 정보학, 문헌정보학 기초, 참고정보봉

사가 급성장한 주제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조인숙(2007)은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

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을 조사하

고 도서관에서 구독해야 할 학술지목록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

지 10년간 5개 학회지에서 발간된 논문 중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 이상

이 게재한 1,230편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 논문의 인용논문 33,352편을 분석하여 교

수들의 학술활동 현황과 인용문헌의 특징을 분

석하였다. 

송정숙(2010)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

내 대학에서 생산된 문헌정보학 학위논문을 토

대로 석사학위논문 1,296편, 박사학위논문 143편

을 대상으로 연도별, 대학별, 학과별, 전공별, 주

제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생산

된 학위논문의 양은 2000년 이전에 비해 4배로 

확대되었다고 했으며, 1년에 석사논문은 130편, 

박사논문은 14편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학위논문의 주요 주제는 정보서비스, 정보

학,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서지학, 기

록학, 문헌정보학 기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재영(2011)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 4개 학회지에서 발간된 논문 2,166편을 분석

하여 현장연구와 관련된 논문의 양적 변화와 주

제, 연구자, 연구비 지원여부를 분석하였다. 특

히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의 발표 추이가 1985년

부터 1994년까지 게재된 논문수에 비해 2000년

부터 2009년까지 게재된 논문수가 468% 증가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예상준(2011)은 연구재단에 등재된 한의학분

야 14개의 학술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6,15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저자

수와 논문당 평균 저자수, 주요기관의 논문수와 

저자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171,158건의 참고

문헌을 분석하여 형태별 참고문헌, 주요잡지 인

용빈도, 영향력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이종욱, 양기덕(2011)은 국내 문헌정보학 연

구자들의 연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4년

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

표한 국내외 학술논문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2,400편을 연도별, 저자별, 학교별, 학술지

별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에서 운영하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데이터를 활용

하여 논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문헌정보

학과 교수들의 연령과 학위취득학교별 분포, 저

자별, 저자 소속기관별, 학술지별 논문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다. 

2.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적구조 및 연구동향 

분석은 저자를 활용한 공저 네트워크, 토픽을 

활용한 토픽(주제) 네트워크, 인용DB를 활용

한 동시인용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여 연구동향

을 분석한 것으로 박옥남(2011), 이수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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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인(2011), 장혜란(2012), 박자현(2013), 박

지연(2013) 등의 연구 사례들이 있다. 

박옥남(2011)은 국내 정보조직분야 지식구

조를 조사하고자 2000년부터 2011년도의 정보

조직 논문 419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저자, 소속

기관, 키워드를 조사하여 정보조직 연구의 지

적구조를 파악하고, 용어간 연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저자, 기관,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를 생성하고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

중심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수상(2011)은 가중치를 가지는 공저 네트

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국내 문헌정보학 분

야 학술지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논문 

2,164편을 대상으로 공저빈도에 따른 공저 네

트워크의 구조적 속성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공저 네트워크의 저자 중심성

의 변화를 살펴보고 결속연구집단을 파악하여 

이들 논문을 주제 분석하였다. 

조재인(2011)은 최근 7년간 문헌정보학 분

야에 게재된 논문 1,752건을 대상으로 빈도 분

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주제 개념의 분포와 그 관계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키워드가 아닌 문헌 텍스트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연

결중심성지수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어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 개념들을 도출하

였다. 

장혜란(2012)은 보건의료분야 연구주제 중 

암유전자 분야의 지식지도를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주제 네트워크를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고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 영역을 확인하였다. 

PubMed DB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교신저자 

소속이 한국인인 논문 467건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을 분리하여 추출하였으

며, 해당 논문 키워드 247개의 키워드를 대상으

로 사회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가중치가 부여

된 연결 중심성을 적용하여 연구주제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시기별로 나누어 연구주제 변화를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성이 감소되어 네트워크에서 사라지고 주

변 네트워크에서 있던 연구주제가 중심성이 증

가하여 중심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현상을 관찰

함으로서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보건의료분야

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주

제의 구간별중심성 값의 변화 추이를 관찰함으

로서 향후 활발하게 연구될 연구주제를 도출하

였다.

박자현(2013)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의 1970년부터 2012년도까지 발표논문 

3,938건의 논문에서 영문 초록을 수집,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토픽 모델링 실험을 수행

하여 연구동향을 규명하였다. 토픽모델링 실험

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고 

가장 많은 주제가 발견된 학문영역을 규명하였

으며, 주요 연구주제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주제와 쇠퇴하고 

있는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박지연(2013)은 이재윤(2008)의 저자서지결

합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1990년

대와 2000년대 지적구조와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논문 872건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논문 2,264건과 이에 

딸린 참고문헌 각각 26,305건과 58,359건을 대

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세부 주제영역을 살

펴보고 주제 영역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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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성 척도

를 이용하여 전역 중심성이 높은 주제 영역을 확

인하였고 시기별 분석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세부 주제 영역의 흐름을 규명하였다. 

학술정보 계량화를 통한 연구동향 분석의 특

징은 5년∼50년 단위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거나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헌정보

학전공 석박사 학생 등 저자 유형을 한정하여 연

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논문의 생산성

을 분석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

거나 특정 주제 영역 및 연구주제별 시간대별 추

이를 살펴보면서 학문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학술논

문에 딸린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학술지의 인용

빈도, 학술지의 활용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

의 특징은 저자와 주제, 인용에 대한 네트워크

를 생성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특정 주

제 영역의 공저자 그룹을 실제적으로 도출하거

나, 주제어 및 주제 분류간의 연관성이 높은 주

제 영역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활발히 연구되

는 주제어와 쇠퇴하는 주제어의 도출 등의 노력

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3. 과학기술 전거데이터

3.1 개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사용된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학술논문에 기술된 저자, 소속기관, 학회명, 

학술지명의 유일한 개체를 식별하여 고유 아이

디를 부여하고 전거데이터 구조로 표현된 식별

데이터의 집합이다. 일반적으로 식별데이터는 

전산학 분야에서의 개체명 인식 및 식별 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구현

된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대규모의 데이터에 포

함된 인명, 지명, 기관명을 구분하는 기술을 통

해 생성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거

데이터는 고유 개체에 대한 식별뿐만 아니라 그

의 이형태 및 출처 정보까지도 의미적으로 구성

한다는 점에서 식별데이터와는 본질적으로 차

이가 있다. 

검색 질의어 입력, 검색 수행, 검색 결과 조합 

등 일련의 정보 탐색 단계마다 이형태 및 출처 

정보를 활용한다면 정확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

하다. 특히, 학술정보 검색에 있어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정보량에 따라 최종 이용자들에

게 접근의 통제를 제고하여 원하는 정보를 적시

에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동일한 의미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여 발생하는 이형동

의어 및 동형이의어에 대해 그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거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호남 외 

2013).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이석형(2012)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구축되었

으며 학술지 전거데이터를 포함하여 학술논문 

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저자, 기관, 학술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과학기술 

전거데이터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학술논문을 기준으로 저자간, 기

관간, 학술지간, 저자-기관, 저자-학술지, 기관

-학술지 등 다양한 의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체간 관계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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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학기술 전거데이터 구성

3.2 구축절차

학술논문 전거데이터의 구축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입수된 학술논문 메타데이터를 분

석하여 유효성을 검증한 후 저자, 기관 및 학술

지 식별 자질들을 추출한다. 저자 및 기관 식별

을 위한 자질로는 한글 저자명, 영문 저자명, 한

자 저자명, 저자 소속기관명, 공저자명 및 공저

자의 소속기관, 학술지명, 저자키워드, 분류정

보 등이 활용된다. 학술지 식별 자질은 학술지

명과 ISSN등이 해당되는데, 학술지 전거는 학

술지 공동 목록을 참고하여 별도로 구축한다.

전거데이터 구축은 저자 소속기관, 저자명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저자 소속기관 식별을 위해 

우선 기관 이름 패턴 사전이 연계된 기관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이 실행된다. 이를 통해 생성된 

기관 클러스터는 기관 전거 구축관리시스템을 

통해 DB 구축자의 수작업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기관 전거데이터 형태로 변환되어 DB에 적재

된다. 저자 식별을 위한 저자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은 이름 관계 테이블, 학술지 전거DB, 기관 

전거DB, 개체 관계 테이블 등을 활용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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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학기술 전거데이터 구축 흐름도

행된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저자 클러스터는 저자 전거 구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축자들에게 배분되며, 구축자의 편집 

및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저자 전거DB에 저장

된다. 

저자 및 기관 클러스터의 정확성은 논문에 기

술된 저자, 기관 정보의 기술 형태(오탈자 및 약

어 표현 등)에 따라 좌우되는데, 일부 논문에서 

저자, 기관의 다양한 표현형식과 오탈자로 인한 

클러스터의 정확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전거데이터 구축관리시스템을 사용하

였다. 전거데이터 구축관리시스템은 다양한 표

현형식 및 오탈자를 확인하여 동일 개체를 정확

하게 식별하고 저자 신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한 저자 홈페이지 및 저자 약력 확인 도구와 같

은 다양한 검증 절차를 지원한다. 

3.3 구축사례 및 현황

2014년 9월 현재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국

내 학술논문, 회의자료와 해외 학술논문의 한

국인 저자가 포함된 1,102종 807,936건의 논문

을 대상으로 저자, 기관 및 학술지 이름에 대해 

구축되고 있다. 논문에 포함된 개별 저자 건수

는 약 2,769,117개이며 총 589,174명의 저자 식

별을 완료하였으며, 저자 소속기관 90,392개에 

대해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였다. 

<그림 3>은 과학기술 전거데이터 중 저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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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자 전거데이터 구축 사례

거데이터를 보인 것이다. 저자 전거데이터에는 

저자이름, 소속기관이름, 활동학회명, 활동저널

명, 활동분야(분류코드), 활동년도, 키워드, 이

메일, 공저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저자 발

표 논문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그림 4>는 저자

-기관-학술지 전거데이터와 학술논문 정보가 

연결된 저자 중심의 학술정보 서비스의 사례를 

보인 것이다. 저자 전거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글 및 영문 저자명, 소속기관 정보의 변화를 보

여줄 수 있으며, 저자 전거데이터와 학술논문 

정보를 통해 공저자 정보와 공저패턴, 관련 학

술지 정보, 연도별 논문 생산성, 주제어를 기반

으로 한 연도별 연구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저자 전거데이터와 학술지 전거데이터를 통

해 SCI, SSCI, 학술진흥재단등재지, 회의자료

별 저자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기관 

전거데이터와 학술논문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

별 논문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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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학기술 전거데이터 기반의 학술정보 서비스 활용사례

4.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4.1 연도별 논문 추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 

주요 학술지인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한국비블리아 등 5개의 학

술지에서 1997년부터 2013년도까지 게재된 논

문 중 저자 식별번호가 모두 부여된 3,943건의 

논문을 수집2)하였다. <표 1>은 연도별 문헌정

보학 분야 논문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수집된 논문은 과학기술학회마을에 적재된 국내학술논문 중 해당학회에서 발간된 학술지로서 논문 

메타데이터에 저자 이름이 명확하게 포함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정재영(2011)의 연구에 나타난 연도

별 논문발표 통계와 일부 연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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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합계

평균

(학술지당)

1997 13 25 34 42 9 123 24.60

1998 13 25 23 50 12 123 24.60

1999 15 32 35 36 12 130 26.00

2000 14 44 51 27 19 155 31.00

2001 19 45 59 46 19 188 37.60

2002 24 45 62 59 26 216 43.20

2003 22 60 65 47 24 218 43.60

2004 22 58 77 59 25 241 48.20

2005 32 59 74 59 25 249 49.80

2006 31 61 75 75 30 272 54.40

2007 33 62 89 70 22 276 55.20

2008 41 60 88 78 20 287 57.40

2009 33 67 86 67 59 312 62.40

2010 37 60 65 68 53 283 56.60

2011 44 61 71 71 68 315 63.00

2012 38 57 75 57 67 294 58.80

2013 - 55 75 73 58 261 65.20

합계 431 876 1,104 984 548 3,943

<표 1> 연도별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 건수

연도별 논문 추이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 논문 건수가 증가세에 있으며 2011년도에 

정점을 이루었다. 이후 2012년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3년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에서 발행하는 정보관리연구가 발간되지 않아 

감소폭이 컸다. 그러나 학술지당 평균 논문 수는 

2012년도에 비해 약 7편 정도 늘어났다.

1990년대에는 발표 논문의 증가폭이 크지 않

았으나 2000년대에는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2001년도에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2004년도에 

한국비블리아학회지:비블리아가, 2007년도에 정

보관리연구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면

서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업적평가등에 의한 논

문 투고 및 게재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2009년도에 한국비블리아학회지:비블리아의 

간행빈도가 늘어나면서 2009년에 논문수가 급격

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에서 15년간의 과학문헌의 생산성이 

과거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Price 

(1963)의 이론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 분석에서도 유사하다는 오세훈(2005)의 

주장은 1994년∼1996년의 동 학술지 논문을 추

가하여 1994년부터 2003년, 2004년부터 2013년

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4년부터 2013

년까지의 10년간 발표된 논문 수는 2,790건이고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논문은 1,086건으로 

과거에 비해 2.5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의 생산성이 둔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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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문 생산성 추이를 지

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 저자 논문 생산성 분석

본 절에서는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를 활용하

여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에 최소 1회 이상 게재

한 저자의 논문 생산성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

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논문 3,943편에서 총 

6,112명의 저자가 출현하였으며 총 1,593명의 

연구자를 식별하였다. 이들의 평균 논문 게재 건

수는 3.84건이며, 5개 학술지에 가장 많이 발표한 

저자의 논문건수는 77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이수상(2010)의 평균 논문 게재 건수인 

3.64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

보관리연구에 수록된 논문이 추가되고 2011년 

이후 논문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된다. 

<표 2>는 전거데이터에 나타난 문헌정보학 

분야 5개 학술지에 나타난 저자 1,593명의 논문 

투고 당시 직업군별 구성 및 평균 논문 편수를 

나타낸 것이다. 직업별로는 대학원생이 27.5%로 

가장 많고 출연연 연구원 14.7%, 교수 14.19%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직업별 논문 생산성은 

교수가 3,578편으로 전체 논문의 58.5%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논문 편수도 15.83으로 절대적

으로 많았다. 그 뒤로는 연구원, 사서 순으로 논

문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생의 논문 생산성은 사서보다 낮은 1인당 평균 

1.82편의 논문 생산성을 보였다. 

<그림 5>는 1,593명의 저자를 대상으로 문헌

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수를 그래프

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의 분포는 전형적인 파레토의 법칙

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의 비율이 전체의 75.4%였으며, 4∼

10편이 16.2%, 11∼20편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

의 비율이 5.3%, 2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

자의 비율이 3.1%를 보였다. 

한편 논문의 발행연도를 기반으로 한 문헌정

보학 분야 저자들의 평균 연구 활동 기간은 최

소 3.5년3)으로 나타났다. 1∼3년 동안 활동한 

직업군 명 비율 논문편수 1인당논문편수

교수 226 14.19 3,578 15.83 

대학(원)생 438 27.50 799 1.82 

사서 180 11.30 333 1.85 

출연연연구원 235 14.75 517 2.20 

공공기관 77 4.83 117 1.52 

기업체 52 3.26 92 1.77 

기타 91 5.71 142 1.56 

타 분야 294 18.46 534 1.82 

<표 2> 저자 직업군 및 직업별 평균 논문 편수

 3)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이 1997년부터이므로 1997년 이전에 활동하였던 저자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포함하지 

않았음. 논문 발표 편수가 1인 경우에 활동기간은 1년으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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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논문 건수별 저자수의 분포도

<그림 6> 문헌정보학 분야 연도별 전체 연구자 대비 신진 연구자 분포

저자가 전체 1,157명으로 72.5%이며 활동기간

이 4∼10년인 저자가 264명으로 16.6%, 10년 

이상 활동한 저자가 172명으로 10.9%를 보였

다. 이 수치는 논문 투고수별 저자수의 분포와 

상당히 일치하며 <표 2> 및 <그림 5>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수 및 연구원들의 논문 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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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업군보다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높게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1998년 이후 연도별로 문헌정보

학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전체 연구자의 

수와 해당연도에 처음 논문활동을 시작한 신진 

연구자의 수를 보인 것이다. 한 해 동안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의 수는 1998년부터 2009년도까

지 계속 증가세였으나 2010년 이후에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진 

연구자의 수는 전체 연구자의 약 20%의 비율과 

연평균 90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신진 연구자

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 연

구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기관 논문 생산성 분석

본 절에서는 과학기술 전거데이터의 기관 전

거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5개 학

술지에 나타난 저자 소속기관을 기반으로 기관 

논문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5

개 학술지에 출현한 저자 소속기관은 총 657개

이며 그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소속기관 유형 중에 교수 및 대학원생이 소

속된 대학교가 전체의 57%이며 정부출연연구

소 및 정부부처산하 연구기관이 13.7%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해

외기관(대학교), 공공기관, 기업체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기타 기관은 전문도서관, 사단법인, 

초․중․고등학교 등이 포함되었다.

<표 3>4)은 저자 소속기관을 최상위기관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5개 학술지에 발표

한 논문수 및 소속 저자수를 보인 것이다. <표 

3>의 20개 기관 중에서 19개 기관이 대학교였

으며 이들 학교는 모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저자 소속기관 유형 분포

 4) 본 표의 저자수는 문헌정보학과 이외의 타 분야 학과 및 부서 소속 저자도 포함한 것이다. 또한, 동일 논문에 

대해 복수의 동일 소속기관은 고려하지 않았다. 즉, 하나의 논문에 동일한 소속기관이 두 개일 경우에 해당 소속

기관의 논문수는 2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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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논문수 저자수 기관명 논문수 저자수

1 중앙대학교 523  82 11 한성대학교 152 24

2 연세대학교 469  69 12 전북대학교 146 23

3 KISTI 373 118 13 상명대학교 145 18

4 이화여자대학교 296  47 14 건국대학교 139 14

5 부산대학교 280  50 15 대구대학교 132 13

6 성균관대학교 244  41 16 숙명여자대학교 128 12

7 충남대학교 239  34 17 동덕여자대학교 123 19

8 계명대학교 228  34 18 경북대학교 120 20

9 전남대학교 209  27 19 명지대학교 116 21

10 경기대학교 184  21 20 서울여자대학교 109 19

<표 3> 저자 소속기관별 논문수와 저자수의 분포

4.4 공저 추이 및 현황 분석

4.4.1 학술 공저 추이 

문헌정보학 분야 논문 1편당 평균 저자 수는 

1.52명으로 단독연구가 전체의 61.7%인 2,433건, 

2명 이상의 공동연구가 38.3%인 1,510건이었다. 

평균 공저 수는 이종욱, 양기덕(2011)의 연구 결

과인 1.77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독연구가 빈번했던 1990년대 논문이 분석 대

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

연구 비율은 이수상(2010)의 65.39%보다 약 4%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공저 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측된다.

<그림 8>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4년도

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단독저자 논문 비율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시간이 흐를수록 단독저자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도 이후에는 

공동연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단독저자의 비율

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협업에 의한 공동 연

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단독저자 비율이 30% 수준

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분야

의 공저비율과 유사한 수치로 접근하고 있었다. 

과학기술 전거데이터에 나타난 학술논문 1편

당 평균 공저 수는 3.40명으로 약 두 배 정도 높

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문헌정보학 분야가 아

직까지는 단독연구 형태가 일반적인데 반해 타 

분야에서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실제 전체 과학기술전체분야의 

단독저자 논문 비율은 평균 18.9%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61.7%보다 약 3배 이상 낮았으며, 2002년 

이후에는 단독저자 논문 비율이 20% 이내로 유

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9>는 저자 1명당 공저자 수에 대한 분

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 저자 

1명당 평균 공저자 수는 2.78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술활동기간에 공저 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는 

연구자의 비율이 18.8%(299명)로 나타났다. 반

면 공저자 수가 1명에서 5명인 비율이 64.9%로 

전체 연구자의 2/3가 5명 이하의 저자와 공저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30명 이상의 저자와 공저 

관계를 갖는 저자의 수는 모두 6명이고 최대 공

저자의 수는 3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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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헌정보학 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단독저자 논문 비율의 비교

<그림 9> 문헌정보학 분야 공저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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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공저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출현

한 저자간, 저자 직업군간, 소속기관간 공저 현

황을 분석하였다. 

<표 4>는 문헌정보학 분야 5개 학술지에 출

현한 공저빈도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수상

(2011)의 연구와 비교하면 <오○○, 여○○>의 

공저빈도가 여전히 가장 높은 공저자 쌍으로써 

공저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박○○, 이○○>, 

<한○○, 이○○> 공저자 쌍은 이수상(2011)

의 연구와 동일한 빈도수를 보여 2010년 이후

에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공저자로써는 같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 

노○○>, <박○○, 안○○>, <안○○, 최○○>, 

<노○○, 최○○>, <곽○○, 최○○> 등의 공저자 

쌍은 2010년 이후 공저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표 5>는 논문의 저자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간의 공저빈도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충

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공저빈

도가 제일 높았으며 <건국대학교, 동원대학>, 

<동원대학, 전북대학교>, <동원대학, 서울여자

대학교> 순으로 공저빈도가 높았다. <충남대학

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쌍을 제외한 나머

지 소속기관간 공저빈도는 <표 4>의 공저빈도

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표 

4>와 <표 5>의 일부 공저 쌍의 공저빈도가 일

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부 저자 소속기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표 6>은 저자 직업군간 공저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수상(2011)의 연구에서도 공저자 소

속의 유형에 따른 공저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교수-교수간 공저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대

학(원)생의 공저빈도도 교수-교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구원-연구원, 교수-사서, 교수

-연구원의 순으로 공저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어 이수상(2011)의 연구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수상(2011)의 연구가 5회 이상

의 공저빈도를 가지는 결속연구집단 내 21개의 

공저자 쌍이 생산한 논문 142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1 저자 2 공저빈도

ADPER0000126467 (오○○) ADPER0000094690 (여○○) 27

ADPER0000094326 (안○○) ADPER0000123972 (노○○) 22

ADPER0000139766 (박○○) ADPER0000094326 (안○○) 12

ADPER0000094326 (안○○) ADPER0000313070 (최○○) 11

ADPER0000193962 (윤○○) ADPER0000122263 (곽○○) 10

ADPER0000303155 (박○○) ADPER0000310987 (이○○) 10

ADPER0000064352 (곽○○) ADPER0000097341 (최○○) 9

ADPER0000027514 (김○○) ADPER0000124358 (문○○) 9

ADPER0000123972 (노○○) ADPER0000313070 (최○○) 9

ADPER0000042225 (한○○) ADPER0000030618 (이○○) 9

<표 4> 저자간 공저빈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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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 기관 2 공저빈도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

건국대학교 동원대학 22

동원대학 전북대학교 11

동원대학 서울여자대학교 10

건국대학교 전북대학교 9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9

국방과학연구소 충남대학교 8

경기대학교 중앙대학교 7

경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덕성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7

<표 5> 소속 기관간 공저빈도 현황

직업군 관계 빈도수

교수-교수 472

교수-대학(원)생 434

연구원-연구원 218

교수-사서 147

교수-연구원 107

학생-학생 76

교수-기업체 33

교수-공공기관 30

교수-정부기관 22

<표 6> 직업군간 공저빈도

4.5 저자-학술지 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1편 

이상 발표한 저자들의 논문 게재지명을 분석하

여 문헌정보학 분야 저자들의 연구 활동 범위

를 살펴보았다. 또한 1,593명의 저자들이 문헌

정보학 분야 이외에 투고한 학술지 정보를 파

악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제성 여부를 확인

하였다.

<그림 10>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이 발

표한 논문의 게재지명 개수를 분석한 분포도이

다.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은 연구 활동기

간에 평균 2.66곳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발표 학술지가 1개인 저

자 비율이 전체의 약 49%로 나타났다. 약 76%

의 저자는 3개 이내의 학술지에서만 논문을 투

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이상의 학술지

에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48명으로 이들 대부

분은 연구 활동 영역이 문헌정보학 분야가 아

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그림 5>와 <그림 10>에서 발표 논문 및 

발표학술지 건수가 모두 1인 저자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935명에서 783명을 제외한 152명

의 저자들이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의 타 분야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투고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전체 연구자 1,593명 중에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만 투고한 연구자는 1,204명으로 전체

의 76%로 이들은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만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타 

분야 학술지에도 투고하였지만 주로 문헌정보

학 영역에서 활동한 연구자는 95명으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82%가 문헌정보학을 주로 연구하

는 연구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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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문헌정보학 분야 저자의 발표학술지 분포

에서 주로 활동하는 연구자이지만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294명으

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표 7>은 타 분야 

소속의 저자 중에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에 

투고를 많이 한 상위 8명의 리스트를 보인 것이

며 <표 8>은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이 많이 

발표하는 타 분야의 학술지 목록 상위 20개를 

보인 것이다. 20개의 학술지중 17개 학술지가 

IT 분야 학술지로 문헌정보학 분야와 매우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한의학, 보건행정, 경영학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D 이름 최근 소속기관
5개학술지

발표논문수

타 분야

발표논문수

ADPER0000093998 신○○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 0

ADPER0000310987 이○○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컴퓨터학부 19 17

ADPER0000046295 박○○ 신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10 10

ADPER0000042225 한○○ 원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9 17

ADPER0000189647 윤○○ 신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7 4

ADPER0000063577 이○○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7 5

ADPER0000093180 백○○ 건국대학교 컴퓨터시스템학과 6 1

ADPER0000135673 최○○ 경북과학대학 유아교육과 5 1

<표 7> 문헌정보학 분야 5개 학술지 발표 논문이 많은 타 분야 소속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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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빈도 학술지명 빈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68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103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234 천문학회보 10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86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97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5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86

한국기술혁신학회지 127 한국전자거래학회지 86

정보과학회지 123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85

지식정보인프라 116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71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115 지능정보연구 69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실제및레터 111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64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04 정보처리학회지 60

<표 8> 문헌정보학 분야와 연관된 타 분야 학술지 목록

5. 결 론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에 기술된 저자, 소속기관, 학회명, 학

술지명을 대상으로 같은 이름의 다른 개체를 

구분하고 다른 이름의 같은 개체를 동일시하여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전거데이터 구조로 표

현된 식별데이터의 집합이다. 본 연구는 1997

년부터 2013년에 발표된 문헌정보학 분야 5개 

주요 학술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1,593명의 저

자와 657개의 기관 식별데이터를 활용하여 문

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기존 연구등과 비

교 분석하였다. 특히 연도별 논문 추이, 저자 및 

기관 생산성, 학술 공저 추이, 저자-학술지 관

련성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

였다.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논문은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

간의 논문 건수는 과거 10년간의 그것보다 약 

2.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그 추이

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저자 논문 생산성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는 교수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파레토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이 꾸준히 유입되

고 있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가 현재까지는 안

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논문 생산성 측면에서는 교수 및 대학원생이 소

속된 대학교가 전체의 57%로 절반 이상이었으

며, 연구소, 도서관의 순서로 논문 생산성 분포

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단

독저자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아 학자간 교류 및 

공동 연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2년 동안에는 공저 비율이 과학기술분야의 공

저 비율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넷째,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의 공저패턴은 

교수-교수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교수-대학

(원)생, 연구원-연구원의 순으로 공저활동이 빈

번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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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문헌정보학 분야 저자들의 약 80%

이상은 주로 문헌정보학 분야 5개 학회지 위주

로 논문을 발표했으며 18%는 타 분야에 속한 

저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저자들은 주로 

IT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자들로 보이며, 산업기

술, 디자인, 천문학, 한의학 등과도 문헌정보학

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KISTI에서 구축한 과학기술 

전거데이터는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을 기반으

로 구성되고 저자, 기관, 학술지 전거데이터와 

학술논문이 상호간에 의미적으로 연결되기 때

문에 전거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성과 측정이

나 공저자 네트워크, 토픽 네트워크 분석 등 학

술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에 매

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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